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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수평면에서 어깨각도의 변화에 따라 악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여대생 20명을 대상으로 바로 선 상태에서 수평면에서 어깨각도 중립자세, 수평면에서 어깨각도 40도 수평모음자세, 
수평면에서 어깨각도 40도 수평벌림자세에서 악력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통계는 자세각도에 따른 악력의 결과를 비
교하기 위해 일요인 반복측정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실험결과를 보면 어개각도의 중립자세에서 약력이 다른 두 자세보
다 더 큰 증가하였다. 변화량 검증에서는 중립자세, 어깨각도 40도 수평모음자세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수평면에서 어깨각도 중립상태에서 악력의 힘이 가장 큰 결과를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중립자세에서 활
동을 할 때 효율적인 근력을 사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어깨, 손, 그립, 힘, 수평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s characteristic of grasping power with each different 
shoulder horizontal angle. Twenty female university students with no shoulder dysfuction participated 
subject in three different positions of shoulder horizontal flexion with standing posture, shoulder 0˚ 
flexion, elbow 90˚ flexion, forearm 90˚ pronation, different positions is followed : shoulder 0˚ 
horizontal adduction shoulder 40˚ horizontal adduction, shoulder 40˚ horizontal abduction. The 
One-way repeated ANOVA test was used to determine the different in grip strength on three shoulder 
horizontal positions. On the average, in the hand grip strength, the horizontal neutral position is higher 
than horizontal adduction position with significant value. In particular, shoulder horizontal aduction 
was measured lowest grip strength between three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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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악력이란 손이 주목을 쥘 때 생기는 힘이라고 하며 생
활속에서 어깨관절과 악력은 중요한 요소로 다양한 감각
과 생체역학, 운동계에 효과적이며, 능률적인 협응력이 
요구된다[1]. 악력은 주관절 주위의 근육이 수축할 때 보
다 이완할 때 더 크게 증가한다[2,3]. 일상생활활동 시에 
잡기 동작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핸들잡기, 구기종목 등의 
스포츠 활동, 청소할 때의 타월 쥐어 짜기, 물건을 들기, 
문고리 잡고 돌리기에 많이 사용된다[4]. 이런 움직임임
이 효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깨관절이 90도일 때 어
깨세모근 근력의 힘이 최대치가 발생되며 팔과 손의 기
능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움직임
이 가능하게 된다. 일상에서 생활할 때 기본적인 악력은 
최소 9kg 이상이 필요하며[5],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악력은 상지의 활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앞선 선행논문에서는 악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 왔는데 Choi[5]는 앉은 자세와 서있는 자세에서 주관
절의 0°와 90°에서의 악력차이를 비교하였고, 손민균[6]
은 주관절의 각도와 함께 손목의 회외, 회내에서의 악력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다. España-Romero[7]과 Erik[8]
는 주관절의 최대 신전과 90° 굽힘에서의 악력 차이를 
비교해보았고, Shyam Kumar[9]는 주관절의 90° 굽힘
과 완전 폄 상태에서의 악력지구력을 비교하였다. 나아가 
Parvatujar[10]는 어깨관절 굴곡 0°, 90°, 180° 자세에
서 주관절의 완전 굴곡과 90° 굴곡했을 때의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며 Lee 등[11]은 더 세분화하여 어깨관절과 
팔꿉관절의 각도를 12가지 자세에 대해 측정하였다. 

이처럼 어깨관절과 주관절 각도 변화에 따른 악력을 
실험한 논문은 많지만[12], 어깨관절의 굽힘 각도나 팔꿉
관절의 굽힘 각도, 또는 두 가지의 조합 자세들로 수직에
서의 악력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생활속에서는 반대쪽 신체 잡기, 걸레로 닦기, 악수하기, 
빗자루 쓸기, 자켓 입기, 물건 집기, 옮기기, 전달하기, 창
문 열기 및 닫기 등의 동작들은 어깨관절이 수평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평면에서 
어깨관절의 각도변화에 따른 악력을 측정하여 비교하고
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5까지 

충남 천안시에 소재하는 N대학 P학과에 재학 중인 20대 
여자 대학생 20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대상자들은 오
른손을 주로 사용하였고, 근골격계통의 병력이 없고, 악
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적 요소가 없는 자들로 하였
다. 그리고 실험대상자는 본 실험의 취지를 설명하여 이
해할 수 있게 하여 실험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는 나사
렛 대학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험을 검증하는 임상 
윤리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받았으며(KNU IRB 
19-1023-06), 헬싱키 선언을 기초로 하는 윤리 원칙을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받았다.

2.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악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디지털 악력 

측정기(J-Tech Medical, U.S.A)를 이용하였다. 이 악력
기는 일반적 수치와 비교하기 위해 표준규격을 사용하였
다. 손을 꽉 쥐고 악력테스트가 끝날 때는 자동으로 소리
가 나서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알려주며 정확도가 우수
하다. 연구에 필요한 어깨관절 각도는 각도계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관절 각도를 정하였다.

측정방법은 Fig. 1, 2, 3의 사진을 보면, 바로 선 자세
에서 왼손은 편안하게 내리고 오른팔만 90° 굽혀 올린 
후 수평면에서 40° 모음자세, 중립자세, 그리고 40° 벌
림자세에서 악력을 측정하였다. 실험대상자는 악력을 측
정할 때에는 악력계의 기구가 신체에 닿지 않도록 살짝 
거리를 준 상태를 유지하고 악력계의 손잡이를 잡고 최
대한 쥔 상태를 유지한 체 그 근력을 측정하였다[12], 1
회의 악력을 측정한 후 다음 측정을 위해 1분간의 휴식
시간을 취하였고 실험을 위한 측정 횟수는 3회로 하였다[13].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SPSS 18.0의 버전으로 이용하

여 대상자의 기본적인 특성은 실험전에 미리 조사하여,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선 자세에서 어깨 수평
각도 변화에 따른 악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요
인 반복측정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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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orizontal neutral 
position

Fig. 2. Horizontal 40° 
adduction position

Fig. 3. Horizontal 40° 
abduction position

3.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 대학생 20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Table 1에 설
명되었다.

Subjects

Age(yr) 21.05±1.26

Height(cm) 173.12±5.76

Weight(kg) 62.20±10.5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mental subjects
(N=20)

3.2 실험대상자의 수평면에서 어깨각도 변화 에 대
한 악력의 비교

Table 2에서 보면, 실험대상자의 수평면에서 어깨각
도에 따른 악력의 대한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p<.05), 중립자세에서 가장 큰결과가 나타났으며, 모
음자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수평면에서 어
깨자세별 약력의 변화량 검증에서 Fig. 1을 확인해 보면 
모음자세와 중립자세 구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5).  

 

4. 고찰

손의 기능은 상지의 어깨관절에 의지하기 때문에 상지
의 상태에 따라 손의 기능은 증가 하거나 감소할 수 있
다. 이런 손의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에는 악력 평가가 있
는데[14]. 어깨관절은 악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Parvatujar[10]은 어깨 
굽힘과 팔꿉 굽힘에 따른 악력을 평가했고, Balogun[2] 
또한 어깨관절과 팔꿉관절의 각도에

따른 악력을 평가하였다. España-Romero[7]은 관상
면에서 어깨관절 및 팔꿉관절과 악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면에서 팔의 위치에 따라 악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모음, 중립 벌림으로 지정
하여 악력을 측정하였다. 해부학적으로 수평상의 모음의 
최대 45°지만 실제 성인들의 각도범위는 40°에서 45°사
이이기 때문에, 연구의 정확한 진행을 위해 수평 모음 각
도는 40°에서 측정하였다. 어깨관절 환자에게 치료 목표
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세의 부하로 인한 손상을 예방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15]. 따라서 Smith[16]와 
Kottke와 Lenmann[17]의 연구에 근거하였을 때 어깨
의 벌림과 굽힘이 손의 기능에 큰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
가지로 수평면상에서의 움직임 또한 손의 기능에 큰 영
향을 주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어깨관절
의 수평면 상의 움직임과 악력 간의 관계를연구를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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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F p

Adduction position Neutral position Abduction position

Grip strengtha 47.62 ±11.430 56.95 ±11.76 54.33 ±11.62 3.611  .033

M±S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dduction position and Neutral position

Table 2. Comparison of the grip strength in the subjects according to changes of shoulder position            (LBS)

Fig. 4. Comparison of grip strength on verify difference according to three shoulder position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로, 수평면에서 어깨각도에 
따른 악력의 대한 변화에서 중립자세에서 가장 큰 측정
값이 나타났으며, 모음자세에서 가장 낮은 측정값이 나타
났다. 수평면에서 어깨자세별 약력의 변화량 검증에서 모
음자세와 중립자세 구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
깨관절이 수평면에서(90도 굽힘자세) 팔의 중립자세에서 
가장 높은 측정값이 나타났으며 어깨세모근의 전체적인 
근육이 90도 일 때 팔근력의 힘이 더 크게 발생하여 악
력이 높게 나타나며 며, 어깨관절의 수평위 모음자세에서
는 어깨관절의 어깨세모근의 안쪽근육이 과도하게 수축
이 일어나면 근육의 필요불충분상태가 나타나 팔의 근력
의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악력이 가장 낮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결과를 통해 사람은 어깨를 90도 굽힘한 수평면
에서 팔의 중립적 상태로 있을 때 위팔뼈머리에 가해지
는 중력에 의해 힘과 그 주위를 지지하는 인대와 관절주
머니의 위쪽 구조물들을 잠김압박력으로 발생하여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18,19]. Kattel 등[20]은 어
깨관절 굽힘각도에 따라 악력을 측정하였을 때 어깨 각
도 135° 위치에서 가장 높은 악력이 나타났다. Rajiv 등
[21]은 펄꿉관절 폄상태에서 어깨관절 굽힘 0°, 45°, 
90°, 135°, 180°에서 악력을 측정하였을 때 굽힘 180°

에서 가장 큰 악력이 나타났으며, 어깨관절의 180° 굽힘
을 하고 팔꿉관절을 완전 폄 상태(귀에 팔을 붙이는 만세
자세)에서 가장 큰 악력이 나타났다. 일상생활 동작이나 
상지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자세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의 한계점은 20명의 제한된 20대 정상 여대생만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우세한 오른손만을 측정한 연구
라는 점이다. 향후 수평면에서만 악력을 측정하는 것보다
는 상하전후의 3차원적인 방향에서 팔꿉관절과 어깨관절
의 각도에 따른 악력의 변화를 비교해보고 대상자의 연
령대를 다양화 하여 근력의 변화도 함께 연구해보면 좀 
더 임상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천안 N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수평면에서 손의 악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험
을 통해 수평면에서의 어깨각도는 중립상태 악력의 힘이 
수평위 40도 모음자세와 수평위 40도 벌림자세보다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일상에서 어깨관절의 수평위 움직임이 
벌림보다는 중립자세에서 상지를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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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청소하기, 산업현장에서의 작업활동 등이 이런 자
세에서 효율적인 상지근력을 사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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